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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
비 1.1% 증가

○ 2012년 11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광공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9.0%), 비금속광물(-9.3%), 
금속가공(-4.2%)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

품(14.7%), 화학제품(2.7%), 의약품(9.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전월대비 2.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0.9%), 숙박 및 음

식점업(-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

업(2.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 도소

매업(1.5%), 운수업(3.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

월대비 2.0% 증가(전월대비 0.8% 증가)함. 
  
○ 2012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투자는 

9.3%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7.3%), 승용차 

등 내구재(6.0%),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8%)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전월대비 2.3%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기타기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부진하

여 전년동월대비 9.3% 감소(전월대비 0.3% 감소)함.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 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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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공장, 통신, 도로, 재건축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함.

 ○ 11월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함.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지난달(1.6%)에 이어 1%대를 시현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4.1%)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0%), 주택⋅수도⋅전기⋅연료(3.6%),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8%), 주류 및 담배(1.8%), 교육(1.7%), 교통(1.4%)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p 3/4p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5.7 3.8  1.5  0.4 2.9(2.3)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6.3 4.2  1.5  0.3 2.9(2.8)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5 3.3  1.5  0.4 1.5(1.3)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5 0.3 -1.3 -1.5 -0.6(0.5)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8.0 6.7  4.9  2.3 3.8(2.1)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3.0 2.5  1.7  1.6 2.0(0.8)

소비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1.2 2.0  1.0  1.7 3.9(2.3)

투자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2.8 9.4 -0.4 -7.1 -9.3(-0.3)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4.0 3.0  2.4  1.6 1.4(0.2)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12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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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6.1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2012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1.6%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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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2.12), 󰡔201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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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05=100)

자료: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고용률 증가

○ 2012년 경제활동인구는 25,501천 명으로 전년대비 402천 명(1.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91천 명으로 208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9

천 명으로 193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3%)이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49.9%)도 전년대비 

0.2%p 상승함(그림 4 참조).
 ○ 2012년 고용률은 59.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음.

○ 2012년 취업자는 24,681천 명으로 전년대비 437천 명(1.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87천 명으로 전년대비 234천 명(1.7%) 증가하였

고, 여성 취업자는 10,294천 명으로 전년대비 203천 명(2.0%)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2년 실업자는 820천 명으로 전년대비 35천 명(-4.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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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천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경제활동인구
24,347

( 0.5)

24,394  

( 0.2)

24,748

( 1.5)

25,099

( 1.4)

25,202

( 1.6)

24,880

( 1.4)

25,501

( 1.6)

25,526

( 1.3)

25,139

( 1.0)

  참 가 율 61.5 60.8 61.0 61.1 61.1 60.3 61.3 61.1 60.1

취 업 자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24,681

( 1.8)

24,804

( 1.4)

24,402

( 1.1)

고 용 률 59.5 58.6 58.7 59.1 59.4 58.5 59.4 59.4 58.3

실 업 자 769 889 920 855 740 754 820 722 737

  실 업 률 3.2 3.6 3.7 3.4 2.9 3.0 3.2 2.8 2.9

비경제활동인구
15,251

( 2.0)

15,698  

( 2.9)

15,841

( 0.9)

15,953

( 0.7)

16,014

( 0.3)

16,394

( 0.8)

16,081

( 0.8)

16,258

( 1.5)

16,709

( 1.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3. 1),『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p, 전년대비)

자료: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04천 명으로 전년대비 26천 명(-4.8%)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6천 명으로 전년대비 9천 명(-2.8%)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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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통계청, KOSIS. 

○ 2012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081천 명으로 전년대비 128천 명(0.8%)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37천 명으로 전년대비 44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645천 명으로 전년대비 84천 명(0.8%)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재학ㆍ수강’은 4,242천 명으로 전년대비 12천 명(-0.3%), 구직단

념자는 196천 명으로 전년대비 16천 명(-7.5%),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47천 명으로 전년대비 53천 명(-3.3%)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2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2천 명,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4천 명, 1.9%), 전기․운수․통신․금융업(41천 명, 
1.4%), 건설업(22천 명, 1.3%), 제조업(14천 명, 0.3%)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4
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여성

남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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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산 업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24,681

( 1.8)

24,804

( 1.4)

24,402

( 1.1)

농림어업
1,693

(-2.0)

1,648

(-2.2)

1,566

(-5.0)

1,542

(-1.6)

1,521

(-1.5)

1,206

(-2.0)

1,528

(-0.9)

1,518

(-0.2)

1,194

(-1.0)

제조업
4,079

(-1.0)

3,836

(-3.2)

4,028

( 5.0)

4,091

( 1.6)

4,056

(-1.8)

4,071

(-2.1)

4,105

( 0.3)

4,196

( 3.5)

4,183

( 2.8)

건설업
1,819

(-1.7)

1,720

(-5.0)

1,753

( 1.9)

1,751

(-0.1)

1,832

( 4.0)

1,832

( 6.1)

1,773

( 1.3)

1,792

(-2.2)

1,750

(-4.5)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677

(-0.8)

5,536

(-2.4)

5,469

(-1.2)

5,492

(0.4)

5,542

( 1.8)

5,570

( 1.5)

5,595

( 1.9)

5,603

( 1.1)

5,597

( 0.5)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7,900

( 4.0)

7,981

( 4.6)

8,158

( 2.2)

8,396

( 2.9)

8,486

( 3.1)

8,415

( 2.8)

8,668

( 3.2)

8,682

( 2.3)

8,664

( 3.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89

(-0.2)

2,761

(-0.9)

2,834

( 2.6)

2,956

( 4.3)

3,011

( 5.5)

3,017

( 5.1)

2,997

( 1.4)

2,998

(-0.4)

3,000

(-0.6)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3. 1),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통계청, KOSIS.



주요 노동동향_105

주요 노동동향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2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69천 명으로 전년대비 121천 명

(1.8%)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712천 명으로 전년대비 315천 명(1.8%) 증가하

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097천 명으로 436천 명(4.1%)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는 4,988천 명으로 2천 명(-0.0%), 일용근로자는 1,627천 명으로 120천 명

(-6.9%)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가 지속됨(그림 7 왼쪽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718천 명으로 124천 명(2.2%) 증가한 반면, 무급가

족종사자는 1,251천 명으로 3천 명(-0.2%) 감소함. 자영업자는 상반기에 증가폭이 

컸으나 하반기로 올수록 둔화되었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체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24,681

( 1.8)

24,804

( 1.4)

24,402

( 1.1)

비임금근로자
7,371

(-1.2)

7,052

(-4.3)

6,858

(-2.7)

6,847

(-0.2)

6,878

( 1.5)

6,629

( 1.5)

6,969

( 1.8)

6,917

( 0.6)

6,639

( 0.2)

  자영업주
5,970

(-1.3)

5,711

(-4.3)

5,592

(-2.1)

5,594

( 0.0)

5,639

( 2.3)

5,520

( 2.5)

5,718

( 2.2)

5,672

( 0.6)

5,532

( 0.2)

  무급가족종사자
1,401

(-0.9)

1,341

(-4.2)

1,266

(-5.6)

1,254

(-1.0)

1,239

(-2.0)

1,109

(-3.1)

1,251

(-0.2)

1,245

( 0.5)

1,107

(-0.2)

임금근로자
16,206

( 1.5)

16,454

( 1.5)

16,971

( 3.1)

17,397

( 2.5)

17,585

( 2.2)

17,496

( 2.0)

17,712

( 1.8)

17,887

( 1.7)

17,763

( 1.5)

  상용근로자
9,007

( 4.5)

9,390

( 4.3)

10,086

( 7.4)

10,661

( 5.7)

10,820

( 4.8)

10,824

( 4.6)

11,097

( 4.1)

11,288

( 4.3)

11,282

( 4.2)

  임시근로자
5,079

(-1.8)

5,101

( 0.4)

5,068

(-0.7)

4,990

(-1.5)

5,042

(-0.2)

4,986

(-0.3)

4,988

(-0.0)

4,933

(-2.2)

4,875

(-2.2)

  일용근로자
2,121

(-2.6)

1,963

(-7.4)

1,817

(-7.5)

1,746

(-3.9)

1,723

(-6.3)

1,686

(-6.7)

1,627

(-6.9)

1,666

(-3.3)

1,606

(-4.7)

36시간 미만
3,447

(14.1)

3,110

(-9.8)

3,617

(16.3)

4,534

(25.4)

3,217

( 4.1)

3,250

( -0.8)

3,634

(-19.8)

3,219

( 0.0)

3,326

( 2.4)

36시간 이상
19,781

(-1.5)

20,032

( 1.3)

19,839

(-1.0)

19,290

(-2.8)

20,937

( 1.5)

20,570

( 2.3)

20,637

( 7.0)

21,271

( 1.6)

20,738

( 0.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통계청(2013. 1),『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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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통계청, KOSIS.

○ 2012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34천 명으로 전년대

비 900천 명(-19.8%)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37천 명으로 1,346천 명

(7.0%) 증가함.

◈ 고졸 이하 실업률 하락

○ 2012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는 15~29세(-7천 명), 30~39세(-25천 명), 40~49세(-7천 명), 
60세 이상(-1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50~59세(5천 명)에서 증가함.
－ 2012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7.5%, -0.1%p), 30～39세(3.0%, -0.4%p), 40～

49세(2.0%, -0.1%p), 60세 이상(2.4%, -0.2%p)에서 하락하였고, 50~59세(2.1%, 
0.0%p)는 전년과 동일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2.5%, -0.1%p), 고졸(3.6%, -0.4%p)에서 하락하였

고, 대졸 이상(3.2%, 0.0%p)은 전년과 동일함.
 ○ 2012년 전체 실업자 82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

는 45천 명으로 전년대비 1천 명(-2.2%) 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75천 명

으로 34천 명(-4.2%) 감소하였음.



주요 노동동향_107

주요 노동동향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체 769(3.2) 889(3.6) 920(3.7) 855(3.4) 740(2.9) 754(3.0) 820(3.2) 722(2.8) 737(2.9)

15～29세 315(7.2) 347(8.1) 340(8.0) 320(7.6) 292(7.1) 321(7.7) 313(7.5) 284(7.0) 304(7.5)

30～39세 194(3.1) 220(3.6) 214(3.5) 202(3.4) 171(2.9) 165(2.8) 177(3.0) 162(2.7) 160(2.7)

40～49세 142(2.1) 163(2.4) 165(2.5) 145(2.1) 131(1.9) 125(1.9) 138(2.0) 122(1.8) 117(1.7)

50～59세  87(2.0) 114(2.5) 120(2.5) 110(2.1)  94(1.8)  94(1.8) 115(2.1) 102(1.8) 100(1.8)

60세 이상  32(1.2)  45(1.6)  80(2.8)  77(2.6)  53(1.8)  49(1.8)  77(2.4)  52(1.6)  55(1.9)

중졸 이하 118(2.2) 130(2.5) 154(3.0) 133(2.6) 108(2.1) 109(2.3) 126(2.5)  98(2.0) 107(2.3)

고졸 384(3.8) 437(4.4) 420(4.2) 398(4.0) 349(3.5) 371(3.7) 359(3.6) 321(3.2) 344(3.4)

대졸 이상 268(3.0) 321(3.5) 346(3.6) 323(3.2) 284(2.8) 274(2.7) 335(3.2) 303(2.9) 286(2.7)

취업무경험실업자  42  39  44  46  44  54  45  39  44

취업유경험실업자 727 849 876 808 696 700 775 683 693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통계청(2013. 1),『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10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2012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91천 원) 3.3% 상승함.
－ 2012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증가 영향으로 2011년 10월 대비 

3.2% 상승한 3,057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해 

2,471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하여 190천 원을, 

특별급여 증가율은 4.3% 하락하여 396천 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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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한 1,29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10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은 2,973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816천 원) 대비 5.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5.5% 상승한 3,151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5.6%, 초과급여는 0.9%, 

특별급여는 6.8%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10월 누계 대비 7.0% 상승한 1,282천 원의 임금총액

을 기록함.
 ○ 2012년 10월 실질임금은 1.2% 상승함. 
－ 2012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2% 

상승을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2년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2%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10월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 2.6) 

2,816

( 6.8) 

2,844

 ( 1.0)

2,816 

( 1.2) 

2,791 

( 5.3) 

2,973  

( 5.6) 

2,884 

( 3.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 2.2) 

3,047

( 6.4) 

3,019

(-0.9)

2,987 

(-0.7) 

2,961 

( 3.3) 

3,151 

( 5.5) 

3,057 

( 3.2) 

정액급여
2,139

( 4.0) 

2,234

( 4.5) 

2,341

( 4.8)

2,326  

( 4.6) 

2,354 

( 5.2) 

2,456 

( 5.6) 

2,471 

( 5.0)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9  

(-7.7) 

192 

(-9.2) 

181 

( 0.9) 

190 

(-1.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82  

(-18.6) 

414 

(-0.8) 

514 

( 6.8) 

396 

(-4.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 1.9) 

1,056

(-1.6) 

1,215

(15.1)

1,198 

(13.0) 

1,238 

(16.4) 

1,282 

( 7.0) 

1,297 

( 4.8) 

소비자물가지수
97.1

( 2.8)

100.0

( 2.9)

104.0

( 4.0)

103.8

( 4.0)

104.9

( 3.6)

106.2

( 2.3)

106.9

( 2.1)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7 1.6 3.2 1.2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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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3.3

11.0

-0.5

13.3

-9.5

6.2

1.2

8.8

-1.7

9.6

-12.9

3.9

2.1
2.0

1.2

2.2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1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
1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2.

2 3 4 5 6 7 8 9 10
1.0

1.5

2.0

2.5

3.0

3.5

4.0

4.5

5.0

명목임금상승률(좌)
실질임금상승률(좌)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우)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0월 기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

승함. 
－ 2012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금융 및 보험

업(10.9%), 부동산 및 임대업(8.1%), 사업서비스업(6.6%)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0%), 운수업(8.6%), 도매 및 소매업(6.7%), 제조업(6.5%)

등에서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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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10월 10월

전 산 업 2,816 ( 6.8) 2,844 ( 1.0) 2,816 ( 1.2) 2,791 ( 5.3) 2,973  ( 5.6) 2,884 ( 3.3) 

광업 3,000 ( 7.3) 3,309 (10.3)  3,281 (10.3) 3,015 (10.0) 3,496 ( 6.6) 3,143 ( 4.2) 

제조업 2,985  ( 9.1) 3,034 ( 1.6)  2,999 ( 2.2) 3,051 ( 7.5) 3,193 ( 6.5) 3,109 ( 1.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 7.0) 5,482 ( 0.5) 5,190 (-0.1) 4,233 ( 0.2) 5,187 ( 0.0) 4,429 ( 4.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 5.2) 2,488 ( 1.9)  2,450 ( 1.5) 2,454 ( 4.2) 2,610 ( 6.5) 2,590 ( 5.6) 

건설업 1,944 ( 7.9) 2,181 (12.2)  2,183 (13.1) 2,156 (14.8) 2,266 ( 3.8) 2,236 ( 3.7) 

도매 및 소매업 2,769  ( 7.1) 2,942 ( 6.3)  2,887 ( 5.8) 2,891 (13.0) 3,081 ( 6.7) 3,010 ( 4.1) 

운수업 2,381 ( 5.4) 2,393 ( 0.5) 2,375 ( 0.1) 2,477 ( 5.3) 2,565 ( 8.0) 2,531 ( 2.2)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 5.0) 1,653 (13.0)  1,643 (13.0) 1,673 (12.4) 1,736 ( 5.7) 1,708 ( 2.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 4.7) 3,692 ( 9.1) 3,661  ( 9.7) 3,552 (13.0) 3,825 ( 4.5) 3,597 ( 1.3) 

금융 및 보험업 4,680 ( 4.7) 4,771 ( 1.9) 4,743  ( 1.9) 4,252 ( 3.3) 4,966 ( 4.7) 4,716 (1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 4.3) 2,017 ( 2.6) 1,998  ( 2.3) 1,947 ( 8.7) 2,176 ( 9.0) 2,104 ( 8.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 6.9) 3,870 (-2.2) 3,818 (-1.7) 3,882 ( 5.0) 4,047 ( 6.0) 4,028 ( 3.7) 

사업서비스업 1,848 ( 8.2) 1,700 (-8.0) 1,682  (-8.1) 1,683 (-6.9) 1,774 ( 5.5) 1,794 ( 6.6) 

교육서비스업 3,157  ( 1.4) 2,985 (-5.4) 3,007 (-5.7) 2,737 (-5.7) 3,152 ( 4.8) 2,832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 2.4) 2,490 (-4.0) 2,456  (-4.7) 2,496 (-1.4) 2,596 ( 5.7) 2,547 ( 2.1)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 0.9) 2,130 ( 1.1) 2,080  ( 1.7) 1,955 ( 1.4) 2,172 ( 4.4) 2,095 ( 7.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 4.0) 2,185 ( 3.9) 2,179 ( 4.0) 2,177 ( 9.6) 2,216 ( 1.7) 2,163 (-0.6)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10월 기준 2,56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5.4%)와 정액급여(4.7%)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10월 상용임금총액은 4,109천 원으로 2011년 10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4.4%)와 정액급여(1.3%) 상승의 영향임.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특별급여는 3.5% 감소함.

 ○ 2012년 1～10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

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3%)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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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4.0%)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

10월 10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 6.4) 3,019 ( -0.9) 2,816 (  1.2) 2,791 (  5.3) 2,973  ( 5.6) 2,884 ( 3.3)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987 ( -0.7) 2,961 (  3.3) 3,151 ( 5.5)  3,057 ( 3.2) 

  초과급여 196 (12.2) 179 ( -8.4) 2,326  (  4.6) 2,354  (  5.2) 2,456 ( 5.6)  2,471  ( 5.0)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179  ( -7.7) 192 ( -9.2) 181 ( 0.9) 190 (-1.4)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 15.1) 482  (-18.6) 414  ( -0.8) 514 ( 6.8)  396 (-4.3)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 5.5) 2,675 ( -0.9) 2,487  (  1.5) 2,450 (  4.6) 2,643 ( 6.3)  2,569 ( 4.9) 

  정액급여 2,082 ( 4.3) 2,204 (  5.9)  2,647 ( -0.8) 2,603  (  2.6) 2,809 ( 6.1)  2,725 ( 4.7)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2,191 (  5.7) 2,216  (  6.6) 2,322 ( 6.0)  2,335  ( 5.4) 

  특별급여 441 ( 8.4) 321 (-27.3) 150  (-14.0) 158 (-15.2) 155 ( 3.2)  159  ( 0.6)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 14.8)  306  (-27.2) 228 (-15.9) 332 ( 8.4) 230  ( 0.7)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 9.1) 4,273 ( -0.4) 4,126 (  0.8) 4,078 (  5.7) 4,266 ( 3.4) 4,109  ( 0.8) 

  정액급여 2,779 ( 5.2) 2,842 (  2.3) 4,242 (  0.2) 4,215  (  4.3) 4,394 ( 3.6) 4,268 ( 1.3) 

  초과급여 268 ( 9.6) 286 (  6.7) 2,827  (  2.3) 2,839  (  1.3) 2,943 ( 4.1) 2,965  ( 4.4) 

  특별급여 1,245 (18.7) 1,146 ( -8.0) 287 (  8.3) 311 (  3.4) 275 (-4.0) 300 (-3.5)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 17.8)  1,128 ( -6.2) 1,065  ( 13.2) 1,177 ( 4.3) 1,003 (-5.8)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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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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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4.7%

○ 2012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2011년 12월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

－ 2012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2011년 10월 인상률(5.3%)
에 비해 0.4%p 하락

○ 2012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 인상률(5.1%)에 비해 0.4%p
하락

－ 연도별 협약임금 인상률 : 2009년(1.7%)→2010년(4.8%)→2011년(5.1%)→2012년(4.7%)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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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10월 근로시간 0.6% 증가

○ 2012년 10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2012년 10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2.9시간)에 비해 1시간(0.6%) 증가함(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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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
10월 10월

전체근로시간 176.7 ( 0.3) 176.3 ( -0.2) 174.8 ( -0.1) 172.9 ( -3.2) 174.3 (-0.3) 173.9 ( 0.6) 

 상용총근로시간 184.7  ( 0.2) 182.1 ( -1.4) 180.4  ( -1.3) 178.6 ( -4.7) 179.9 (-0.3) 179.9 ( 0.7)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  (-0.6) 168.5 (  0.1) 166.8  (  0.3) 164.1 ( -3.3) 167.1 ( 0.2) 166.8 ( 1.6) 

 상용초과근로시간 16.4 ( 8.6) 13.6 (-17.1) 13.6 (-17.1) 14.5 (-18.1) 12.8 (-5.9)  13.1 (-9.7) 

 비상용근로시간 115.4  (-3.3) 122.5 (  6.2)  122.0 (  5.4) 120.8 (  6.2) 121.2 (-0.7) 119.4 (-1.2)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2년 1～10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3시간을 기록

하여 전년동누계(174.8시간)에 비해 0.5시간(-0.3%) 감소함.

◈ 2012년 10월 금융 및 보험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2년 10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0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166.1시간, 4.5%), 예술, 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8.9,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5.4시간, 
2.8%), 숙박 및 음식점업(185.3시간, 2.8%)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85.7시간, -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70.4시간, -1.2%), 교
육서비스업(148.9시간, -0.2%)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1.6시간)이 가장 길었

으며, 교육서비스업(148.9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 산업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산업 전반에서 근로

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10월 누계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173.4시간, 2.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9, 1.9%), 운수업(182.0시간, 1.1%) 등에서 근로시간

이 증가함.
－ 반면 제조업(186.2시간, -1.6%), 건설업(151.5시간, -1.2%)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

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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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0 2011

2012

1～10월 
누계

1～10월 
누계10월 10월

전 산 업 176.7  ( 0.3) 176.3 (-0.2) 174.8 (-0.1) 172.9 (-3.2) 174.3 (-0.3) 173.9 ( 0.6) 

광업 188.1 ( 0.3) 186.9 (-0.6) 185.6  ( 0.1) 182.4 (-3.0) 185.7 ( 0.1) 183.2 ( 0.4) 

제조업 192.1 ( 1.9) 190.6 (-0.8) 189.2  (-0.4) 188.4 (-3.5) 186.2 (-1.6) 185.7 (-1.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 (-0.6) 177.1 ( 0.1) 175.2  ( 0.1) 172.4 (-0.4) 175.1 (-0.1) 170.4 (-1.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 (-0.6) 186.2 (-3.5) 184.6  (-3.5) 181.6 (-6.1) 184.8 ( 0.1) 183.8 ( 1.2) 

건설업 146.1 (-0.7) 153.9 ( 5.3) 153.4  ( 5.6) 150.9 ( 3.2) 151.5 (-1.2) 151.9 ( 0.7) 

도매 및 소매업 177.2 (-1.0) 175.1 (-1.2) 173.4  (-1.3) 170.1 (-5.3) 174.3 ( 0.5) 174.7 ( 2.7) 

운수업 184.6 ( 0.1) 181.6 (-1.6) 180.0  (-2.0) 181.6 (-2.0) 182.0 ( 1.1) 182.8 ( 0.7) 

숙박 및 음식점업 163.7 (-0.4) 186.2 (13.7) 185.3  (14.1) 180.2 ( 7.5) 187.5 ( 1.2) 185.3 ( 2.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 (-0.4) 164.5 (-1.0) 162.9  (-0.7) 159.3 (-4.7) 164.1 ( 0.7) 163.5 ( 2.6) 

금융 및 보험업 165.3 (-0.9) 163.6 (-1.0) 161.7  (-0.9) 158.9 (-3.6) 163.8 ( 1.3) 166.1 (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 (-0.8) 194.2 (-3.1) 192.4  (-3.4) 191.6 (-5.1) 193.8 ( 0.7) 191.6 ( 0.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 (-0.8) 166.2 (-0.1) 164.1  ( 0.1) 161.8 (-2.5) 165.5 ( 0.9) 165.3 ( 2.2) 

사업서비스업 180.1 ( 0.6) 172.1 (-4.4) 169.6  (-4.7) 169.1 (-8.1) 173.4 ( 2.2) 173.2 ( 2.4) 

교육서비스업 149.9 (-2.5) 152.9 ( 2.0) 151.6  ( 2.4) 149.2 (-3.3) 151.8 ( 0.1) 148.9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 0.1) 173.5 (-1.7) 171.6  (-1.7) 170.7 (-4.3) 174.9 ( 1.9) 175.4 ( 2.8)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 (-1.8) 157.1 (-1.0) 156.1  (-0.9) 153.8 (-4.7) 157.9 ( 1.2) 158.9 ( 3.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 (-0.9) 173.6 (-0.2) 172.6  (-0.2) 165.5 (-4.6) 169.1 (-2.0) 166.2 ( 0.4)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0월 1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300인 이

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그림 11 참
조).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 30～99
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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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2년 1～10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근로자 근로시간은 30~99인 규모를 제

외한 전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1~10월 누계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전년동누

계대비 0.2%,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8%,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6%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5% 증가

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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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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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거부권 행사

○ 정부는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

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

혔다고 전해짐. 
－ 이에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부결되면 전국 택시가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며 국회의 재

의결을 촉구함. 
－ 반면 버스업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 정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입법으로 ｢택시운

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함.
－ 대체법안은 △감차보상, △공영차고제, △임금체계 개선, △요금현실화 등의 내용

을 포함함.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은 택시를 고급교통수단

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을 수용하는 것이 택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라

고 밝힘.
－ 하지만 택시업계는 “정부의 대체법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대로 시행될지 믿

을 수 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쌍용자동차 노사,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 쌍용자동차 노사는 1월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부터 복직시키기는 데에 합

의함.
－ 쌍용자동차 노사는 “2월 초까지 복직 조건과 절차, 생산라인 배치근무인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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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파업 때의 희망퇴직자 1,900명과 정리해고자 159명 등은 복직 대상에서 제외됨.
－ 쌍용자동차 측은 “지난 3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이를 통해 무

급휴직자 복귀 여건을 만들어온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

다”고 말함.
－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그간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간 소통을 해왔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

조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함. 
－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합의안에서 제

외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에 관해 쌍용자동차 노사와 금속노조 등의 의견이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됨.
－ 쌍용자동차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 위원회’

는 22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회사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라

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힘.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 또한 “쌍용자동차의 경

영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반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일부 야당 의원들 

또한 “여야가 국회를 진정한 민생국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함. 

◈ 현대자동차 노사,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지속

○ 현대자동차는 지난달에 이어 1월 23일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

다고 밝힘.
－ 현대자동차 측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까지 3,500명의 사내하청 인

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먼저 2013년까지 1,750명을 채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

른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신규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내하청 전원

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지난 1차 신규채용에서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800명 가운데 80%인 

5,39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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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해고자 최모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사발령을 내

린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최모 씨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출근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감.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최모 씨가 정규직 고용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특별협의는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의 입장 차이로 중단된 상태임.
－ 비정규직 노조 측은 “현대차지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회사와 독자교섭을 벌

이겠다”며 “무한정 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여러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지회는 회사 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함.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자동차는 철탑농성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

야 한다”고 촉구함. 또한 한 관련 전문가는 “학계, 노동계, 법조계 등 중립적인 인

사들로 구성된 제3의 운영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함. 

○ 아울러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는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노갈등의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짐.
－ 1월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 내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지회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의 각성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

다고 전해짐.
－ 이에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원 정규직화만 요구

하면 조직이 고립무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력 인정 등 내용적으

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
고 말함.

 ○ 울산지방법원은 1월 8일,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하였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됨.
－ 이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철탑 출입금지 및 퇴거’와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업무방

해 및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임. 
－ 이에 노조는 강제집행에 맞서 주간조 6시간, 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임.
－ 시민단체들은 “철탑농성에 대한 강제적인 공권력 동원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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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규탄함.
－ 현재 법원은 농성자 2인에 대해 15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한편 현대자동차는 3월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시행에 앞서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범 운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주간1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주간2조

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1시간 연장근무)까지 9시간을 근무

함. 그간 현대자동차의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함.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시범실시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밝힘.

－ 노조 측은 “여가시간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고 전함. 
－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인원충원, 주말특근, 생산인력 투입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 심화

○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

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

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을 알아보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정황

이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해짐.
－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존재한 것은 맞으나 이는 개별 

지점 차원에서 만들었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함.
－ 현재 신세계 이마트 노조는 노조원 중 1명은 강등되고 2명은 해고된 상태임.

○ 이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함.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

별근로감독팀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세 분야의 법 위반 여부에 대

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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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동안 제기된 이마트 관련 의혹

이 사실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23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공
식적인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직원 사찰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인 방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함.
－ 민주노총 산하 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과 이마트 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

온 등 5개 단체 또한 “직원 사찰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 관련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여

부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
고 말함.

◈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대화 합의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전

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힘. 
－ 이는 17일 삼성전자 측이 “합당한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데에 따른 것임.
－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와 의

지를 다지며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와 근로복

지공단 간의 산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산재 인정을 부정하는 것을 중

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삼성전자 측은 “2011년 8월 신설한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적용하

는 등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2007년 황모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공론화되었음. 

○ 하지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양측의 시각 차이가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 측은 이번 협상에서 발병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해짐.
－ 반면 반올림 관계자는 “회사 측이 백혈병 등 피해사실에 대해 직업병임을 동의하

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상을 논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인정

과 재발 방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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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여부는 질병판정위

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이번 대화는 민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고 전망함.

◈ 신한은행, 계약직 창구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 신한은행은 1월 11일 계약직 창구직원 83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채용

하는 모든 창구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신한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뒤 실적이 오르고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창구직원과 

은행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정규직화를 

통해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직급에 따라 직무도 확대되며 

복리후생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함. 

◈ 고용노동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노사협의회의 명칭변경, 사업장 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보완,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사협의회 명칭을 사업장협의회로 변경해 비정규직과 미조직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도록 함.
－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과반수 노조·교섭대

표노조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등 사업장협의회 선출제도를 보

완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이 밖에 협의⋅보고⋅의결사항의 간소화 및 통합,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참여기회 제공,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지원, 중앙

노사공익협의회의 운영근거마련을 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구축하고,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생산⋅사업공

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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